
김홍석 - 정승일 

정승일   
197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국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2005년 독일로 이주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2011년 졸업 후, 전업 
작가로 생활하다가 2013년 5월 초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인전 
«깨 어 있으라»(스무다예쉑 갤러리, 2013), «데뷔전»(갈러리 데어 퀸스틀러, 2012), «1x1x1»(성 바울 교회, 2011)을 가
졌으 며, 대표적 그룹전으로는 «뮌헨 드로잉하다»(갈러리 데어 퀸스틀러, 2013), «지루함의 저력»(로트링어13, 2012), «그
리 움»(아버 아트스페이스, 2011), «나의 다른 이야기. (불)가능한 정체성들»(막시밀리안스포룸, 2011), «디스플레이 `10 - 
세 가지 특징»(슈타인레 컨템포러리 갤러리, 2010), «쿤스트마일레 마인부르크»(아벤느 강변, 2010) 등이 있다. 2012년 데
뷔상 (바이에른 주)을 수상하여 첫 번째 개인 작품 도록을 출간하였다. 작품에서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문화의 상이함을 혼합하
거나, 거울을 통해 장소성을 변형시키고, 다수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대표작으로는 <외부의 내
면 >(2010), <그것은 계속된다>(2010), <모내기>(2007) 등이 있으며, 2014년 하이트컬렉션의 그룹전에서는 신작 <당신은 어
디에 있나요>(2014)를 선보인다. 아트선재센터의 스크리닝에서는 <보고 들으라>(2010), <모내기>(2007)를 상영한다. 

정승일과의 대화  
______________ 

김홍석: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독일의 
미술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는데, 독일의 문화예술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자신의 작품을 다른 이가 보 
고 독일스럽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의 작품이 독일스러워 보이 
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왜 그런걸까요? 

정승일: 저는 제 작품이 다른 이들에 의해 한국적이라던가, 독일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
다.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한국적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한복이 제게 있어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과 전통적인 것이라 교육받아 알게 된 것입 
니다. 제 작품에 대해 한국적 요소가 적어 보이고, 독일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면, 평가하는 사람이 국 
가적 기준에 집착하거나, 스타일을 유독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석: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정승일: 제 작업의 아이디어는 일상과 차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순간을 관찰하거나 제 
가 살아 온 방식과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게 너무 식상하여 지루하지만 않다면, 저의 관찰로 인해 찾아진 대상은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차이에 의한 놀라움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미술의 범주 안에서 표현하려 시도하며 그 안에 아름다 
움이 내재되기를 기대하며 작업합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한국에서 성장한 제게 너무나도 다른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소 
위 유학생으로서 독일의 미술을 배우러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구유럽미술을 배우러 온 
것 이라기보다, 다른 의미로 인해 제가 독일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적 정체성이 무엇인 
지 몰랐지만, 한국을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혼합 또는 연결을 시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국수로 모내기를 하거나, 쌀로 만들어진 치즈, 여러 국가의 악보를 겹쳐 
공통되는 부분만 남겨진 음표들, 한국의 분단 상황과 독일의 통일 모본을 결합한 비디오 작업 등과 같은 
혼성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표현되는 방식은, 설치,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드로잉 등 그 주제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 
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 작업의 주제는 사회와 지역이 제공하는 인식과 관념으로 인한 ‘일
상적이지 못한 일상’입니다. 저의 작품들은 저의 삶의 조각이자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삶은 혼 
성적이고 잡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석: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미술은 무엇입니까? 

정승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미술입니다.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미술보다는 모두를 위한 미술이 좋은 미술이라 생각합니다.  

김홍석: 창작 활동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승일: 독일어학원에서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끔 지인의 요청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석: 미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승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적인 측면에 말을 걸고, 
감동을 주며, 새로운 시각화의 방법을 제시하여 생각의 틀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이트컬렉션 <미래가 끝났을 때> 도록의 인터뷰 글 중 


